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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미팅체험해보고서

코로나 시기에 KBS미디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화상회의 솔루션이 모든 업무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다수의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검토한 결과,
모든 측면에서 단연 으뜸은 리모트미팅이였습니다!

KBS미디어는 한국방송공사 계열로 영상제작/미디어 콘텐츠 유통사로,

KBS myK나 인터넷 라디오 등 KBS 뉴미디어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KBS미디어는 공영방송 KBS의 자회사답게 주로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판권 수출과 VOD 유통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를 국내 최초로 일본NHK에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 콘텐츠를 수출하면서 한류 콘텐츠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콘텐츠사업

KBS미디어의화상회의솔루션검토계기
COVID-19 사태부터

-대다수의 임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해외길이 막혀 해외 바이어들과 대면 미팅이 불가능해지면서

-각종 국내외 콘텐츠 마켓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면서

기존에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던 모든 업무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화상회의 솔루션이 업무의 필수 도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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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미디어의리모트미팅선택이유
01. KBS본사가 이미 리모트미팅을 사용하고 있어 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하는데 있어 편리함

02. KBS본사가 보장하는 리모트미팅의 성능과 안정성

03. PC 브라우저에서 URL만 입력(www.remotemeeting.com)하면 되는 간편 접속 방식

04.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음질이 화상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이질감이 없는 점

05. 타 솔루션에 비해 저렴한 가격

KBS미디어의리모트미팅 SW+HW 콜라보만족이유
KBS미디어는 사내 화상회의실 전용 공간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리모트미팅 SW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고민없이 리모트미팅 HW(RemoteMeeting BOX)를 추가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RemoteMeeting BOX는,

①기타 악세서리 제품들과도 호환이 잘되어

공간에 맞는 ·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 회사가

원하는 스펙의 웹캠, 마이크로 구성이 가능해

확장 측면에서 편리함.

②매번 회의할 때마다 회의실에

굳이 노트북을 들고 가지 않아도

리모컨 하나만으로 간편하게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http://www.remoteme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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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비용절감

리모트미팅도입후,

KBS미디어가체험한놀라운변화

매일매일이화상회의

환산불가한
시간절감

KBS미디어의리모트미팅활용방법

비대면회의로전환

01

해외바이어와미팅

02

온라인채용면접

03

01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대면으로 진행되던 모든 회의를 비대면 회의로 전환

02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있는 해외 바이어들과 주1~2회 미팅 진행

03 수시로 필요 인력을 충원하는 KBS미디어는 평균 주 1회 비대면으로 면접 진행

*해외 온라인 마켓 행사가 열리는 시기에는 일주일 내내 (매일) 거의 모든 시간을 해외 대행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업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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